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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찢고 붙인 추상미술 파노라마…권영우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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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찢고 뜯고 붙였을 뿐인데도 차분한 아름다움이 번져 나온다. 전통 한지의 다양한 물성 실험이 파

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대표적 단색화 작가 고 권영우(1926~2013)의 개인전이 내년 1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 K2공간에서 열

린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개인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만 세 번째 전시다. 올해 5월 유럽 대표 미

술관인 파리 퐁피두센터가 단색화거장 박서보·하종현 작품과 함께 영구소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금 주목받은 해방 1세대 작가다.

권영우, Untitled, 1982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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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파리 시기(1978~1989)에 해당하는 백색 한지 작품은 물론 1989년 귀국 직후의

색채 한지 작품 25점을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끈다. '무제'(47 x 74 cm) 연작처럼 한지 위에 서양의 불투명

수채물감인 과슈와 동양의 먹을 혼합해 사용하니 독특한 검정색 채색이 얇은 베일처럼 겹치면서 미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평생 종이 실험을 계속 이어나간 작가가 나무 패널에 얇고 투명하면서도 질긴 화선지를 겹쳐 발라 기하

학적 형상을 얇은 입체로 표현한 2000년대 이후작들도 이번에 10점 선보였다.

권영우, Untitled, c.200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Page 3 of 5

권영우 작가는 동양화에서 출발했으나 일본 화풍을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 속에서 전후 서양의 추상을

수용한 점에서 선도적인 화가로 발돋음했다. 초기에는 한국화 기본 재료인 수묵으로 필선이 강조된 구

상적 표현을 탐구했지만, 1962년이후 주요 재료 중에서 붓과 먹을 아예 버리고 종이(한지)만 취하는 파

격을 택한 것이다. 지금이야 박서보·윤형근·정상화 등 서양화가에서 출발한 단색화가들의 한지 활용이

흔해졌지만 그 시기로 거슬로 올라가보면 참신한 시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뛰어난 전통 문화유산인 한지로 차별화된 미감을 표현하면서도 전후 추상미술을 이끈 조르주 브

라크나 루치오 폰타나 등 서구적인 조형방법도 떠올리게 한다. 현대미술 주류와 연결되면서도 독창적인

아시아적 미학을 갖춘 셈이다. 특히 작품의 보관 상태가 뛰어나 우리나라 전통 제지 기술에 대한 자부심

이 함께 생긴다.

권영우, Untitled, c.198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Page 4 of 5

그는 스스로 "나의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도구로 동원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권영우는 1946년 서울대 미대 첫 입학생으로 동양화를 전공했고, 1957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

았다. 1964~1978년 중앙대 예술대 교수로 안정적 지위를 얻었으나 작품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1978~1989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 후 10여 년 동안 체류했다. 이때 작품이 정제된 완성미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 겹 겹쳐진 한지의 섬세한 재질감을 강조하면서 종이 위에서 입체감과 리듬으로 조

형성을 구성했고, 동양화의 매체를 재조명해서 그 영역을 초월한 새로운 문법으로 인정받았다.

권영우, Untitled, c.198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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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후에도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 '단색화'에 참여했고, 주요 작품들이 국립현대미

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런던 대영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권영우, Untitled, c.198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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